
신나이가이면 - 2003년 춘하절 

시장에서의 얼룩실 판매량이 50% 증가 

 

신나이가이면(新內外綿)은 2003년 춘하절 시장에서 얼룩실 “반삐볼”그룹

(group)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도 50% 증가하고 있다. 2002년 동기의 판매

전에서 얼룩실이 붐을 이루어 2003년에도 중(中)번수, 태번수에 대한 붐이 이

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. 

방적회사들은, “손이 큰 무역상들이 중국산 얼룩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

시작하여 세번수 얼룩실의 일본내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”고 지적하는 소

문도 있다. 그러나 신나이가이면이 판매하고 있는 중·태번수 얼룩실의 판매

규모가 크게 늘은 것은, 번수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된 얼룩실의 수요가 증감

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. 

신나이가이면이 주문생산하고 있는 얼룩실은 모두 고객마다 독특하게 구

상한 특수주문 실들이다. 2003년 춘하절용으로 판매한 얼룩실은 20∼30 종류

에 이르고 있다. 신나이가이면은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다품종 소로트 생산

기능을 적극적으로 살려, 로트가 500kg 이상만 되면 주문을 받아 생산해 주

고 있다. 이와 같은 공급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신나이가이면의 얼룩

실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. 


